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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맹렬하게 추격하는 중국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의 기술추격 

전략은 더 맹렬해졌다. 4차 산업혁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과 격차를 상당

히 줄이는데 성공하였다. 중국은 5G와 배터리에서는 미국을 추월했고 AI, 빅데이터 및 

전기차에서는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반도체와 양자컴퓨

팅에서도 미국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런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을 완벽히 능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

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장점이 원천기술이 

아니라 응용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대부분의 제

조업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원천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분야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국제적 영향력에

서 중국은 미국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뒤쳐져 있다.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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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플랫폼은 여전히 미국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중국 기업은 국내에서 건설한 

독자적인 생태계/플랫폼을 해외로 크게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에 시달리는 반도체 산업과 5G 통신 산업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2013년 이후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위해 다양한 산업정책을 

동원하였다. 범용반도체(10나노 이상)의 설계와 제작에서 팹리스인 하이실리콘과 파운드

리인 SMIC가 수입대체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첨단반도체(10나노 이하)를 제조하

지 못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강화된 미국의 제재 때문이다. 대부분의 원천기술을 미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미국은 SMIC가 ASML의 EUV 노광장비를 수입하지 못하

도록 막는 것은 물론 하이실리콘의 설계 소프트웨어인 EDA 사용도 차단할 수 있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는 중국의 5G 통신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제재에 첨단반도체 수출통제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화웨이는 이 

조치로 2023년 중반까지 5G 휴대폰을 출시하지 못하면서, 글로벌 핸드폰 시장에서 애

플과 삼성전자를 위협했던 화웨이의 점유율은 급락하였다. 오포, 비보, 샤오미 등 다른 

중국 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화웨이를 대체했으나. 해외시장에서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아성을 깨는 데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는 2022년 기준 5G 기지국 2백

31만 개, 사용자 5.6억 명(전 세계의 약 60%)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는데 결

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2020년 2월 코로나 19 위기 이후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발생한 이후, 미국의 

반도체 제재는 글로벌 공급망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

산과 물류가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해 대중 제재를 확

대·심화하였다. 2022년 3월 첨단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일본·한

국·대만을 포함하는 Chip4 동맹이 등장하였다. 2023년에는 수출통제가 완제품에서 제

작장비로 확장되었다.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가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장

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압박하였다. 다른 한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법

을 통한 산업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프렌드쇼어링이라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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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동맹국·유사입장국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건설하도록 유도하였다.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애리조나주와 텍사스 주에 각각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배터리 및 전기자동차 산업  

중국은 2009년 미국을 추월한 이후 세계 1위 생산국 및 판매국의 지위를 공고히 유

지하고 있다. 2023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 수출국으로 등극하였

다. 전기자동차(EV)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2023년 중국의 EV 보

급률은 거의 40%로 미국의 네 배 수준이다.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EV는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4/4분기에는 최초로 중국의 BYD가 미국의 테슬라보다 더 많은 EV

를 판매하였다. 

중국의 EV 산업의 약진은 중국의 희토류 및 배터리 산업의 도약과 긴밀하게 연계되

어 있다.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저장에 필수적인 희토류 산업에서 압도적 지배력

을 바탕으로 배터리 산업을 발전시켰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 속에서 CATL과 BYD

는 한국 기업이 우세한 삼원계 배터리 (NCM/NCA) 대신 가성비가 우수한 리튬인산철 

(LFP) 배터리에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1위 기업으로 도약하였다. 

역설적으로 미국 기업인 테스라도 중국의 EV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상하이에 

연 50만 대 생산공장을 건설한 테슬라는 중국산 LFP 배터리를 미국 기업 중 최초로 장

착하였으며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중국 자동차 수출에 유

리하게 작용하였다. 국제적 제재 때문에 서방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생긴 공백을 중국 기

업이 메꾸고 있다. 전쟁이 길어지면 러시아에서 중국산 자동차의 점유율이 더 올라갈 것

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희토류와 배터리에서 대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2년 인플레이

션감축법(IRA)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는 중국산 배터리 및 EV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

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배터리의 원자재인 코발트, 리튬, 니

켈에서 중국 기업의 점유율이 각각 95%, 60%, 60%를 차지할 정도여서, 미국 기업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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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과 합작을 모색하는 에너미쇼어링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2월 포드

가 CATL과 함께 미국 미시건주 마샬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배터리 조립과 광

물 조달 기준에 합작법인이나 기술 관련 규정이 없다는 허점을 교묘하게 활용한 포드는 

합작사 지분을 100% 소유하고 CATL은 기술 협력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IRA의 세액공제 

기준을 충족시켰다.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편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EV 배

터리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만리방화벽에 갇힌 디지털 생태계/플랫폼

2012년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디지털 생태계/플랫폼을 발전시키기 위한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2015년), 국가정보화 전략 강요(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

(2017년), 사이버 보안법(2017년), 데이터 보안법(2021년), 개인정보 보호법(2021년)을 

제정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22년 기준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50조 2,000억 

위안으로 GDP의 41.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생태계/플랫폼에서 중국은 미국과 격차를 줄이지 못

하고 있다. 14억 인구에 기반을 두는 규모의 경제를 잘 활용하여 중국은 미국과 독자적

인 디지털 공간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만리방화벽(防火長城; Great Firewall of 

China)을 통해 2009년 페이스북, 2010년 구글이 각각 차단되면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속칭 BAT)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디지털 서비

스를 제공하는 해외기업도 데이터 지역화(Data localization)를 포함하는 다양한 규제에

서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엄격한 규제는 중국 디지털 생태계/플랫폼의 대외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

다. 중국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제작한 서비스는 다른 국가에서 응용하

기가 쉽지 않다. 사용자 수에서는 BAT가 미국의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속칭 FAANG)과 큰 차이가 없지만, 사용자의 국적에서는 BAT는 FAANG에 비해 특정 

국가(즉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다. 

미국의 견제도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이 부진하게 만드는 데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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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유사입장국에게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제거하는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자사 

휴대폰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화웨이는 고육지책으로 홍멍

(鸿蒙; Harmony)이라는 새로운 OS를 개발했다.

디지털 중국 건설(Digital China)

2023년 3월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각종 디지털 정책의 총결산하는 '디지털 

중국 건설을 위한 전체 배치 계획'(数字中国建设整体布局规划)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

의 궁극적 목적은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디지털 기술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즉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기 위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중국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신형인프라(新型基础设施; new 

type infrastructure) 정책을 도입하였다.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2022년 5월 중앙재경위

원회에서 발표된 이 정책에는 5G, 6G, 블록체인, 위성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센터, 산업

인터넷 등을 발전시키기는데 필수적인 정보인프라(信息基础设施), 융합인프라 (融合基

础设施], 혁신인프라(创新基础设施)가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중국에 대한 전망은 양면적이다. 중국이 독자적인 디지털 생태계/플랫폼을 구

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라는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5G에서 중국 

인프라의 양과 질은 미국보다 월등히 우수한 수준이다. 그러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도 있다. 디지털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당의 영도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강조는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사회신용체계(社会信用体系)의 정치적 활용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2023년 12월 말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논의하는 중앙외사공작회의에

서 강조된 중국 특색(中国特色、中国风格、中国气派)은 중국 디지털 생태계/플랫폼의 대

외 확장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먼 이웃

지리적으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아주 가깝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상당히 멀다.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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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나라가 중국이 아닌 미국의 디지털 생태계/플랫폼에 편승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FAANG이 BAT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생태계/플랫폼에

서 미국에 더 크게 의존하는 이유는 경제보다 정치·사회·문에 있다. 2016년 우리나라

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 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한중 관계는 전반적

으로 우호적이었다. 상품은 물론 영화, 드라마, 가요, 게임 등 문화 콘텐츠 등의 서비스 

교역이 활발하였다. 그러나 사드 사태로 중국이 비공식적인 한한령을 통해 한류를 통제

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그 결과 한국에서도 중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기가 급락하였다. 

2023년 우리나라의 이커머스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가 모

두 5위 안에 들었다. 이런 추세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사이버보안 문제

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테무와 쉬인은 2023년 미국, 유럽, 중남미, 중동 등에서 다

운로드 순위 1위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다. 이러한 앱의 유행은 대중 

인식의 근본적 변화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

나 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 물가가 급속하게 상승하자, 소비자가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

을 중국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디지털 생태계/플랫폼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양면적이다. 북한은 중국과 독립

적인 생태계 구성을 위한 자립적 발전노선을 채택하였다. 8차 당대회 사업총화에서 통신

인프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차세대이동통신으로 전환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2021년 

정보산업성 신설, 소프트웨어보호법 채택 등 디지털 전략에 필요한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2021년 전자결제법을 제정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은 중국의 디지털 생태계/플랫폼을 비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핵무

기 및 미사일 개발로 인해 UN과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어 북한의 대중 의존은 불가피하

다. 국제금융기관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북한 무역은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

다. 달러화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금융기관 이외의 대안이 사실상 전무하다. 

민간에서도 텐센트의 위챗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자금도 이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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